
                   화학시장 정보포털 - 켐로커스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

2005년 원화환율 960원까지 하락!
삼성경제연구소, 약달러에 위안화 절상 겹치면 … 국내기업 도산 속출

2005년 원/달러 환율은 평균 960원 정도로 절상돼 경제 성장률이 3% 안팎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삼성경제연구소와 한국외환연구원 주최로 1월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05년 환율전망과 외환위험

관리> 심포지엄에서 2005년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구조적인 쌍둥이 적자(경상·재정적자) 문제와 중국 위안화 

평가절상이 어떤 수준으로 단행되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분석됐다.

환율전망을 발표한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2005년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로 미국이 약

달러 용인과 점진적 금리인상이란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중국도 3%선의 위안화 절상을 연내 단행하는 것을 

꼽았다. 이 때 달러화는 점진적 약세를 보여 원/달러 환율이 연평균 960원선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2004년 평균 환율 1143원보다 180원 이상 낮은 수준으로, 수출둔화로 경제성장률이 정부 목표치(5%)에 크게 

미달하는 3% 안팎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미국의 환율·금리에 대한 현재의 정책기조가 유지되더라도 중국이 위안화 절상을 단행하지 않는다면 

원/달러 환율은 920원대로 급락해 국내 경제성장률이 2%대로 추락할 것으로 관측했다.

또 가능성은 낮지만 미국이 금리를 급격히 인상하고 중국이 위안화를 15%가량 대폭 절상하면 달러화가 강

세로 반전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2005년 원화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면 국내산업은 1980년대 후반 엔고(高)시대의 일본처럼 구조조

정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원화강세에 따른 산업별 영향을 발표한 김정우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원화 강세가 지속되면 경쟁력

이 약한 국내기업들은 도산하거나 해외로 생산거점을 옮기는 등 급격한 산업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

상했다.

또 전자산업은 저가 가전사업을 철수하는 등 고부가화도 진척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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